
현대자동차, 최대 태양광발전 완공
1년간 전력 1150KWh 생산계획 …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로 친환경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완공해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프레스, 차체, 의장, 엔진 공장 지붕에 4만개 정도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1150만KWh 전력을 생산할 계획

이다.

발전시설은 모두 기존 공장 지붕에만 설치했으며 면적은 전체 지붕의 68%에 달하는 21만3000평방미터로 알

려져 지붕 설치면적과 지붕 발전용량으로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32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소나무 112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각장치는 여름에 공장 내부 온도를 낮추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

이 구입해 아산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부품협력 생산기업들과 함께 꾸준히 에너지절감 운동을 하고 대체에너지를 적

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태양광발전시스템 완공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선두기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대중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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